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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교통‧물류 네트워크 체계
발전 방안(경제비전2030) 』

전문가 워크숍

1  개최목적
○ 환황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교통‧물류 네트워크 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대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시설(항만, 

공항), 내륙 연계교통망(도로, 철도)의 정비와 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함

2  개최개요
○ 주  제: 충남 교통‧물류 네트워크 체계 발전 방안(경제비전 2030)
○ 일  시: 2015년 06월 26일(금) 16:00~18:00
○ 장  소: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 내  용: 대외 개방형 거점시설(항만, 공항), 내륙 연계교통망(도로,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충남 교통‧물류 네트워크 현황 및 발전 방안
                (김형철 박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워크숍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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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개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6:00~16: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김형철
16:10~16:40 (발제) 충남 교통 ‧ 물류 네트워크 현황 및 발전 방안 김형철
16:40~16:50 휴식 -
16:50~17:50 토론 및 질의응답 전원
17:50~18:00 폐회 및 정리 연구진

4  발제 및 토론자
구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E-mail

발
제
자

김형철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041-840-1145 raparam@cdi.re.kr

토
론
자

김남석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031-400-5159 nskim@hanyang.ac.kr

이향숙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032-835-8190 hslee14@inu.ac.kr

김종학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031-380-0352 jonghkim@krihs.re.kr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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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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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의의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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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미래 트렌드와 충남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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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충남경제의 현재(불균형 성장, 시군 간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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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충남경제 여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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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비전 및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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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비전 및 추진전략(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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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비전 2030 개요 - 중점과제별 추진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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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요약(경제비전 2030 수록 내용)



- 10 -

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현황 및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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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환황해 거점을 위한 항만‧물류 및 내륙연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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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① 대산항, 당진항 인입철도, ② 서해선, ③ 장항선 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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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동‧서 철도망 Missing Link → ④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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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 추진현황: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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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고속도로 접근성 가장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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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물류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 산업도시 교통인프라 지원)



- 18 -

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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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교통수요예측의 쟁점사항- #1. 신규KTDB 여객통행량 증가)

ㅇ 직접영향권을 중심으로 KTDB의 신규 자료(2013년)가 기존 자료(2009년)보다 총통행량이 많음. 특히, 지역간 연계교통축을 

담당하는 본 노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각 시·군의 외부 유출입 통행량(Inter-zonal trip) 수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

서 신뢰성 높은 신규 KTDB를 이용할 경우,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단위: 통행/일)

구분

기존 KTDB (2009)
(A)

신규 KTDB (2013)
(B)

차이
(B)-(A)

2016년 2026년 2036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16년
(2015)

2026년
(2025)

2036년
(2035)

총

통행량

평택시 990,262 1,023,184 1,050,082 861,821 1,105,428 1,060,244 -128,440 82,244 10,161

천안시 996,106 1,012,913 1,004,382 1,547,404 1,730,046 1,810,098 551,297 717,133 805,715

아산시 371,124 375,957 372,426 594,727 630,737 649,377 223,603 254,781 276,951

서산시 226,548 228,019 225,294 332,216 356,390 367,729 105,668 128,371 142,435

당진시 177,631 178,793 176,677 342,735 355,492 361,505 165,105 176,699 184,828

외부

유출입

통행량

평택시 312,073 335,196 342,829 329,277 393,802 370,713 17,204 58,606 27,884

천안시 609,495 623,908 619,817 870,263 1,020,865 1,078,308 260,769 396,957 458,490

아산시 109,763 112,633 112,011 195,655 209,388 214,906 85,892 96,755 102,895

서산시 57,565 57,683 56,794 102,998 110,725 113,968 45,433 53,042 57,173

당진시 51,273 51,516 50,813 111,244 120,049 122,142 59,971 68,533 71,329

주1) 통행량은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량을 합산한 값임. 그리고 신규 KTDB는 주수단 통행량을 이용함
주2) 총통행량은 해당 교통존을 기준으로 (유출량 + 유입량 - 내부통행량)으로 산출
주3) 외부 유출입 통행량은 해당 교통존에서 외부 교통존으로 유출, 유입하는 통행량으로 내부통행량을 제외한 통행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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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교통수요예측의 쟁점사항- #2. 화물통행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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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⑤ 대산~당진 고속도로 (교통수요예측의 쟁점사항- #3. 유발수요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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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 내륙을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 - ⑥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Missing 구간 → “당진~아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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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황해권 교통 물류 거점시설 조성 - 요약(경제비전 2030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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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내륙 연계교통망(도로, 철도) 관련 자료

1. 대내외 여건분석

1) 국제 철도 추진 동향

>> 아시아 횡단철도(TAR)1)의 연계로 글로벌 통합 물류시장 조성

∙ 21세기 글로벌 물류 강국 실현을 위해 아시아 횡단철도와 대한민국의 철도망 연계구축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2006.11)

- 총 연장: 8만 1천 km

- 경유지: 아시아 대륙의 28개국

아시아 횡단철도(TAR)

1) 아시아 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는 총 연장 8만 1천 km로 아시아 대륙의 28개국을 연계하는 철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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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횡단철도(TAR)의 TSR, TCR과 대한민국 연계 철도망 구상(안)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2)를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연계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둠

∙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철도망 구상

2) 국가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자동차, 도로 중심에서 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 중심으로 전환

∙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 증대에 따른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한 시설개량

>>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 거점 연계 교통망 구축

∙ 내륙 물류기지 기능 재정비와 철도, 연안 해운 중심의 수송체계 활성화

∙ 항만, 산업단지 등의 교통물류 거점 중심 연계 교통망 구축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세계 최대 대륙인 유라시아와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현 중앙정부가 구상중임. 노선은 한국-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 등을 경유함. 유라시아 국제 컨

퍼런스가 열렸음.(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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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복합 일괄수송 전략

∙ 장거리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화물차 수송을 지양하고 인입철도 지속 확충

>> 광역경제권간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망 구상

∙ 광역경제권 통행패턴에 부합하는 국가철도망 구상

- 기존의 국토최단거리인‘X’자형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해안권·북부권‘ㅁ’자의 혼합

형으로 변경

광역경제권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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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여건

1) 충남 광역 도로망 현황 및 특징

>> 충남의 도로밀도(전국 15위)는 전국 지자체 대비 열악한 수준임

∙ 충남의 도로밀도3)는 0.83으로 전국 15위에 해당함.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면적대비 도

로의 연장이 짧은 것을 의미하며 지역내 또는 지역간 접근성이 다소 열악한 상황을 의

미함

∙ 산업입지 수요는 연평균 3.14% 증가하는 추세이나 충남의 도로 밀도는 타 지역에 비하

여 낮은 수준이므로 원활한 물류 수송에 있어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지역별 도로밀도 순위

3) 도로밀도: 도로연장(km) / 지역면적(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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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동·서축 광역 도로망 연계 미흡

∙ 충남의 남·북축 고속도로망은 대부분 경부고속도로의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

되었음. 특히, 최근에 평택~부여~익산을 연계하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추진이 활발해지

면서 남·북축의 광역 교통망은 비교적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동·서축 고속도로망은 현재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현재 운영중이나 항만과 직

접적인 연계가 미흡한 현실이고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당진~아산 구간은 현재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항만과 산업단지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동·서

축의 광역 도로망 연계는 현재 미흡한 실정임

위치도 No. 내용

1

· 노선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 연장: 139.2km, 차선수: 4~6차로
· 사업기간: 2018~2022년
· 추진현황
 - 민자적격성 검토완료(‘14.10)
 - 제3자 공고 및 제안서접수(‘15.03)

2

· 노선명: 보령~울진 고속도로
· 연장: 172.0km, 차선수: 4차로
· 사업기간: 미정
· 추진현황
  - 기본조사 수행중(국토연구원)

3

· 노선명: 당진~천안 고속도로
· 연장: 43.9km, 차선수: 4차로
· 사업기간: 2005~2022년
· 추진현황
 - 아산~천안 구간(20.95km)
    → 실시설계완료(‘13.12)
 - 당진~아산 구간(22.95km)
    → 실시설계 미착수

4

· 노선명: 남이~천안 확포장
· 연장: 34.6km, 차선수: 6→8차로
· 사업기간: 2008~2022년
· 추진현황: 실시설계 완료(‘14.12)

5

· 노선명: 대산~당진 고속도로
· 연장: 24.3km, 차선수: 4차로
· 사업기간: 미정
· 추진현황: 예비타당성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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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철도 현황 및 특징

>> 경부선 용량 분담과 국가의 지역간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해선 필요

∙ 충청남도는 태안 기업도시(14.64km², 9조1억원, 2007~ 2020),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

포신도시(9.95km², 2조 5,692억원, 2007~2020)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여객과 산업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에 밀집한 산업단지로 인하여 물

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국가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연계되는 호남권, 동남권의 철도운영이 경부선에 집중되어 

있는 바, 경부선은 향후 용량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대체 철도망 구

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호남권과 동남권의 물류물동량이 수도권과 원활하게 연계

되기 위해서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조기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서해선 복선전철의 역할은 수도권(금융, 비즈니스, 물류, 지식서비스)과 각 지방지역의 특

징적인 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데에 있음. 특히, 서해안의 신산업벨트,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동남권(포항 포함)의 제철, 금속, 융합부품 소재 지역과의 연계가 두드러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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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남·북축의 철도망 연계를 위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필요

∙ 장항선의 남·북 철도 연계축 역할

- 국가의 “(5+2)광역경제권”의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서해선(복선전철)과 장항선(복

선전철)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연계하는 중심 철도망임

∙ 서해선↔장항선 복선 전철화 시스템 통일 필요

- 서해선을 운행하는 열차가 장항선(기존 단선 디젤시설)과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 제반사항(복선)과 시스템(전철화)이 동일할 필요가 있음. 즉, 장항선 복선 전

철화로 용량 및 통일화된 운영시스템 확보로 남북 연계 철도망을 구성

∙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로 통행량 → 철도 통행량으로 전환 필요

-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라 수도권 방면으로 남북간 교통량이 증가(약 30,000

pcu/일)하므로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의 체증이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방면으

로 광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항선(복선전철)을 이용한 철도 수단의 공

급으로 여객 및 화물 통행량을 공로에서 철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새만금 ↔ 수도권 통행량: 29,283 통행(pcu/일)

        새만금 ↔ 수도권+충남 통행량: 65,022 통행(pcu/일)

(출처: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 국토해양부,2010.3)

3) 대산항 여건 변화와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 대산항 입항선박,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 2008년 대비 2013년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입항선박의 경우 연평균 3.6%의 증가, 컨

테이너 화물의 경우 연평균 47.0% 증가하는 추세임.4) 특히, 최근 컨테이너는 2008년 

대비 2013년에 7.6배 증가한 상황임

∙ 대산항의 물동량은 2012년 대비 2030년에 47.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5)

4) 서산시 내부자료

5) 전국항만물동량 예측결과(KMI 항만수요예측센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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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 국제여객선 정기항로개설 추진에 따른 여객통행 증가 예상

∙ 대산항 ↔ 용안항 간의 쾌속선 도는 카페리선이 취항함에 따라 중국 간의 여객통행량 

증가가 예상됨

- 항로: 대산항 ↔ 용안항 (중국 산동성 영성시)

- 거리/항차: 한·중 최단거리 339km / 쾌속선 또는 카페리선 주 3차항~5항차

- 운항: 5천~25천톤급 / 여객 500~1,000명 / 컨테이너 10~150TEU 예정

- 사업비: 총 38,200백만원(설계비 13억, 2013년 240억, 2014년 129억)

- 사업주체: 한·중 해운합작법인 설립(※한국-대아그룹, 중국-시샤코우 그룹)

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공사

3. 기본방향

>>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물류·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모색

∙ 중국과의 물류 교류는 중국과 근접한 대산항의 입지조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산항에 열차페리 전용 인입선을 확보하여 기존의 인천항, 평택항보다 인터모달 

운송시스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육로를 이용한 철도망 연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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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로의 연결은 아시아횡단철도(TAR)의 TCR, TSR과의 연계로 구성됨

- 연계 철도망: 아시아횡단철도(TAR)의 TCR, TSR ↔ 대곡-소사 ↔ 소사-원시 ↔

서해선 복선전철 ↔ 장항선 복선전철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

- (장점) 아시아횡단철도망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은 어느 정도 기

틀이 마련된 상황임

- (단점) 북한이 국제적 정세에 민감하므로 국제적 물류수송의 불안감이 존재함

∙ 해로를 이용한 연계 방안 모색

- 해로의 연결은 중국의 옌타이6), 칭따오와 우리나라 대산항과의 항로 연계로 구성됨

- 대산항과 중국과의 연계 교통망은 카페리 또는 열차페리임

- (장점) 육로의 철도망 거리보다 해로의 수송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음. 향후, 아시

아횡단철도보다 해로의 연결이 유력한 경쟁 노선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단점) 대산항에 카페리 또는 열차페리를 이용한 인터모달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제반시설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대산항의 열차페리를 이용한 인터모달 운송시스템 도입(안)

6) 중국의 옌타이항은 한·중열차페리의 중국측 기항지로 지정(2011년 1월 4일), 출처는 한국교통연구원(월간교통), 환황해권 TCR 

접근의 새로운 가능성: 한·중 열차페리 시스템, Vol. 191,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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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의 다수단(Multi-Modal) 내륙 연계 교통망 확충 방안 모색

∙ 대산항과 중국 간의 페리를 이용한 해상 교통망(카페리, 열차페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산항까지 자동차(도로이용), 열차(철도이용) 등의 운송수단 접근이 용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산항까지 도로, 철도 등의 내륙 연계 교통망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산항 접근 도로망 확충 방안 모색

- 대산항의 물동량은 대부분 장거리의 지역간 물동량으로 기존의 도심지역을 통과

하는 경로를 우회하여 고속도로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함

- 현재,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임

∙ 대산항 접근 철도망 확충 방안 모색

- 대산항까지의 인입철도는 단순히 대산항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충남 서북부 지

역의 산업단지들과의 연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시 건의한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임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의 북측 방면 연계: 아시아횡단철도의 TCR, TSR과의 연계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의 남측 방면 연계: 장항선 복선전철과 연계

>> 대산항의 광역적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Missing Link 연결 방안 모색

∙ 대산항의 다수단 내륙 연계 교통망 확충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까지 이

동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광역적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통망의 Missing Link 연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의 교통망을 살펴볼 경우, 기본적으로 남·북축의 연계는 비교적 연계성이 좋으

나, 동·서축은 Missing Link로 인하여 고속도로, 철도의 연계성이 미흡함

- 국가도로망 동·서 5축의 Missing Link는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당진~아산”구

간이며 이는 “평택~부여~익산”민간투자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이용수요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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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하지만, 충남 서북부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유출, 유입되는 물동량이 광역적 차

원에서 동·서 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고속도로 연계망이 단절되어 물류비 증가

가 예상됨. 따라서,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Missing Link인 “당진~아산”구간의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동·서 5축 Missing Link인 당진~천안 고속도로 내 “당진~아산 구간”

- 철도망의 경우,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와 함께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시 

건의한 “중부권동서내륙철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하여 국가철도망이 대

산항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간 연계 철도망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

동·서 철도망 Missing Link인 “중부권동서내륙철도”



- 35 -

4. 추진사업

>>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물류·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사업

∙ 육로를 이용한 철도망 연계 사업

- 연계 철도망: 아시아횡단철도(TAR)의 TCR, TSR ↔ 대곡-소사 ↔ 소사-원시 ↔

서해선 복선전철 ↔ 장항선 복선전철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

∙ 해로를 이용한 연계 사업

- 해로의 연결은 중국의 옌타이, 칭따오와 우리나라 대산항과의 항로 연계로 구성됨

- 대산항과 중국과의 연계 교통망은 카페리 또는 열차페리임

>> 대산항의 다수단(Multi-Modal) 내륙 연계 교통망 확충 사업

∙ 대산항 접근 도로망 확충 사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추진

∙ 대산항 접근 철도망 확충 사업: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 추진

>> 대산항의 광역적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Missing Link 연결 사업

∙ 고속도로 동·서 5축 Missing Link 사업: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당진~아산 구간” 사업

∙ 철도망 동·서축 Missing Link 사업: 중부권동서내륙철도 사업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 + 중부권동서내륙철도) 사업의 기대효과

∙ 국가철도망의 미흡한 동·서 연계축 형성에 기여

- [서해안 신산업벨트]↔[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연계

∙ 아시아횡단철도(TAR)의 TCR, TSR에 물류철도망 연계

- (TCR, TSR) ↔ (신의주-개성) ↔ (개성-문산) ↔ (문산-능곡) ↔ (대곡-소사) ↔

(소사-원시) ↔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 ↔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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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 ↔ 중국 물류 교역의 전진기지로 입지를 확보

∙ 청주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 화물 처리에 용이

-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의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이용 가능

(대산항·당진항 인입철도+중부권동서내륙철도) 사업의 광역 교통망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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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제 물류‧항만 거점 조성 (※ 충청남도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자료에서 발췌)

 충남도 현황 및 여건

❍ (종합무역항 기능 미흡) 도내 항만은 충청권의 유일한 항만이나,

주로 자원․원료 수송을 수행하는 화물 기․종점 역할을 수행

※당진항(‘14기준) : 철강(전체 물동량의 73.5%), 대산항 : 석유화학(전체 물동량의 80.7%)

❍ (화물 유치 경쟁력 저조) 충남 수출입 기업들은 도내 항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대산항 인지도 조사 약 30%)

- 도내 화주기업의 수출 및 수입시 이용항만❉

∙ 수출화물 이용 비중 : 부산항 66.7%, 인천항 16.7%, 당진 평택항 11.1%

∙ 수입화물 이용 비중 : 부산항 65.9%, 인천항 22.7%, 당진 평택항 6.8%

❉ 자료 : 충남 항만 이용현황과 발전방안 , 충남발전연구원(2011. 7.)

❍ (배후 산업단지 부족) 도내 항만 배후 산업단지가 부족

※ 도내 산단 지정 비율(‘14기준) : 국가산단(전국 12%), 일반산단(전국 8%)

※ 물류단지(‘13.10기준) : 전국 24개 중 충남은 천안 1개소(경기 10, 충북 3, 대전 2)

- 산업단지 대다수가 계획 또는 조성 중

※ 대산항 배후(‘14.6기준) : 일반산단 9개중, 완료 3개소, 나머지는 조성중

 국내외 여건․동향

❍ (항만 패러다임의 변화) 단순하역→복합물류로/ 저부가가치→

고부가가치로/ 수요추종형→수요창출형으로 항만 패러다임 변화

- 항만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글로벌터미널 운영사와 선박의 대형화 가속

❍ (동북아 항만 간 경쟁 심화) 한․중․일 3국 물동량(2013년 기준)

: 전 세계 물동량의 43.9%차지(※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주요 국가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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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87,848천TEU, 한국 22,132천TEU, 일본 15,496천TEU(세계합계 513,205천TEU)

- 특히, 북중국 항만(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제 해운항만․물류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전 가속화

- 선박대형화에 의한 기항지 축소, 동북아 컨물동량 증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점유율 확대 등과 연계한 동북아 항만간 경

쟁 본격화

- 일본정부는 국제 허브항만을 목표로 중심항 육성정책 추진중

❍ (한중 FTA 발효시 대중국 교역량 증가 예상) 최근 10년간 한․중 간

교역량 : 연평균 14% 증가

- 충남의 대중국 수출 : ’00년 15.5억$ → ’14년 290억$(약19배 증가)❉

❉ 한국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14년)

❍ (항만공간 활용도) 국가산업 고도화, 소득수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의 다양화 예상

- 과거와 달리 항만은 조립․가공을 통한 新부가가치 창출공간,

친수문화공간, 휴양레저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기능 확장 중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물류 및 제

조업체가 항만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어 항만 배후

단지 수요 증가 전망

 국가정책 방향

❍ (거점항만 특화개발) 항만을 배후 산업에 맞게 특화 개발하고,

해양관광․레저 등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항만 부가가치 증대

※ 물동량 (‘13) 13.5억톤→('17) 16.3억톤 / 항만 부가가치 (‘13) 26조원→('17) 33조원

- 주요 항만별 특화된 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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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컨테이너 중심항만), 광양항(복합물류항만), 인천항(대중국 교역항만), 울
산항(석유물류 거점항만)

❍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 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비즈니스 벨

리로 조성

- 항만과 배후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항만별 Biz 모델 개발

- 중대형 항만은 배후 도시와 연계된 광역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

- 도서와 소형 항만 어항은 인접지역의 관광 문화 교육 거점 육성

❍ (항만 인프라 투자확대)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간의 대규모 지역투자 촉진

- 재정지원기준 마련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

진하여 민간투자 장애 해소

-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애물 제거 등 선도적 투자로 신규투자 유발

 타 지자체 여건․동향

❍ (지역별 특화항만 개발) 지역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항만수

송 및 시설확충을 통해 항만벨트 조성

-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 추진을 통

해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 (서해권) 국내 최대 소비시장인 수도권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최

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거점 육성

• (인천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확충을 통한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수송 지원

• (군산항) 새만금 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남권) 권역 내 국가산단 및 배후권역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

하고, 여객, 수산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도서민 생활기반 조성

• (목포항) 신항, 용당부두, 대불부두 지역에 산업지원을 위해 자동차 및 철
재부두, 항만배후단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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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수산업 지원항, 내항과 외항, 남항 지역은 친수문화 공간으로 조성
하여 항문구역 특화 육성

• (기타항) 완도항, 홍도항, 팽목항 등 주요 연안항의 여객부두, 물양장, 항만
부지, 진입도로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제주권) 여객, 화물 증가에 따른 항만인프라와 친수공간, 크루즈 

부두(제주, 서귀포), 물양장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도 발전 지원

• (내항․외항) 제주 내항지역은 여객․관광기능, 외항지역은 화물부두 기능
을 강화하여 물류기지 및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

• (애월항) LNG 인수기지로 개발하고, 제주항의 모래, 시멘트 이전

• (기타항) 화순항과 성산포항, 한림항 등에 물양장과 화물부두 등을 확보하
여 연안화물 운송과 수산활동 지원

- (동남권) 동북아 컨물류와 석유물류, 제철 및 조선산업 등 국가기

간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인프라 확충

• (포항항) 신항 외곽시설을 개선하여 신항의 항만 가동률 개선

• (마산항․진해항) 경남권 일반화물 처리를 위해 일반부두 확보

• (장승포항․통영항) 친수공간 확보

❍ (물류 기능강화) 국제․국내 물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물류 기반시설 확충

- 차별화된 항만시설 및 항만물류단지 육성

• (인천) 인천항 기능개선 및 물류기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신
항만 2단계 조성, 대규모 물류단지를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배치

• (전북) 군산항 배후지역 내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군산자유무역지역

❍ (대중국 교류확대) 대중국 물류 및 항만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물류시설 확충

- 항만시설 정비와 함께 연계지역 외국인 관광객 지원시스템 구축

• (경기) 남․북․중 크루즈 사업 등과 연계 위한 항만시설 정비, 연계지역 외
국인 관광안내소 설치, 무비자 기항지 관광가능 여건 조성(장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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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중국 교류를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하는 Sea &
Air 화물 집중을 위한 물류시설 확충

• (전북) 군산-석도(중국) 간 국제여객선 운항 및 군산-상해, 연운․청도(중

국) 항로 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등 대중국 교역확대에 대응

 충남도 추진방향

◇ 거점항만 특화개발을 통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항만별 특성화전략 추진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을 지역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 (종합항만으로 개발) 항만기능의 복합화 다양화

- 주요 항만을 배후 산업에 맞게 특화 개발하고, 해양관광․레저, 여객 

등이 복합된 종합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등 지

역 특화형 항만비즈니스모델 창출

∙항만 물동량 : 1.17억톤(‘10) → 3.95톤(’30) → 6.0억톤(‘40)

∙항만 부가가치 : 2조원(‘10) → 9조원(’30) → 15조원(‘40)

∙항만산업 종사자 : 4.6만명(‘10) → 25만명(’30) → 45만명(‘40)

∙항만내 친수공간 확보, 여객부두 이용활성화 등 해양관광과 휴식기능 등 

❍ (항만 배후단지 조성)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 거점형 항만 배후부지에 특화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공간 활용도

제고(접근성 제고 및 이를 기초로 한 물류비 절감)

❍ (녹색항 조성) 항만의 친수문화 공간으로 개발

- 노후 ․유휴 항만을 녹색항(Green Port)로 개발함으로써 해양관광․레

저 공간 창출

❍ (크루즈, 마리나산업 육성)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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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크루즈 시장 확대와 연계하여 도내 크루즈 시장을 적극 육성

-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 활성화

❍ (항만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 동북아 항로 추가개설을 위한 항만교류 추진

 충남도 중점 추진과제

 【1】 핵심항만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 당진항 송산지구 부두를 개발하여 철강업체 전용항 및 철강

특화 기능에서 일반부두 기능 보강

 - 일반부두 2선석(3만톤급 1, 5만톤급 1) /‘19년까지 1,502억원(민자)

❍ 당진항 석문지구 부두 개발로 석문국가산단 조기분양 여건  

마련과 지역기업 물류비 절감 및 사회적 편익 제고

 - 일반부두 3선석(3만톤급 2, 5만톤급 1) /‘25년까지 2,935억원(국비)

❍ 대산항 자동차부두 개발로 서해안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 자동차부두 1선석(3만톤급 1) /‘22년까지 420억원(민자)

❍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하여 충청내륙 물동량 전담

 - 일반부두 2선석(3만톤급 2), 마리나항 등 /‘30년까지 3,427억원(국비)

＜ 추진계획 ＞

❍ [단기] 당진항 송산지구 부두 개발

   - 국가계획인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민간투자개발 방식

으로 추진

   - 우리 도와 당진시 각 10% 출자계획 검토(BTO 방식)

   - 2019년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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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당진항 석문지구 부두건설,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

   - 국가계획인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항만시설 확충

여건 마련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5) 반영

 【2】 항만배후단지 조성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당진항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부곡국가산단 전면해상(167만㎡)

❍ 사 업 비 : 1단계(투기장)822억원/2단계(배후단지)민자유치

※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우리 도 전무)

- 1종항만배후단지 :인천, 평택, 목포, 광양, 마산, 부산, 울산, 포항

- 2종항만배후단지 :인천, 평택, 광양, 부산

＜ 추진계획 ＞

❍ [장기] 당진 부곡지구 배후단지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 당진항(부곡지구)항만배후단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 

 【3】 장항항 복원(녹색항 조성)

＜ 사업개요 ＞

❍ 지속적인 매몰로 항 이용이 어렵고 산업기능이 쇠퇴하여 무역항으

로 역할 미흡 ⇨ 장항항 복원사업 추진

❍ 친수문화․여가공간 등을 갖춘 녹색항(Green Port) 조성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비 : 2,587억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장항항 복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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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호안정비      L= 828m       99억원 / 2012 ~2017
   - 침수방지시설 설치 L = 3,589m   240억원 / 2013 ~ 2017
   - 물양장 축조       L = 820m     386억원 / 2010 ~ 2015
   - 항로 준설           2,770만㎥  1,862억원 / 2014 ~ 2018

＜ 추진계획 ＞

❍ [단기] 장항항 복원 녹색항 조성

   - 친수호안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물양장 축조, 항로준설 등
❍ [장기]

   - 장항국가산단 가동 시, 신재생에너지 중심항으로 육성

 【4】 항만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추진

＜ 사업개요 ＞

❍ 중국․동남아의 신흥․중소형 항만을 대상으로 동맹체제 구축

- 대산․당진항 해외 홍보, 국제포럼․워크숍 개최, 인센티브 제공

→ 정보 공유, 해상운송기업 유치 등을 통한 물동량 확보

❍ 그동안, 컨테이너 정기항로 추가개설 및 물동량 지속적인 상승세

- ’07년 1개항로 → ’14년 6개항로/ ’07년 8,388TEU → ’14년 81,678TEU

❍ 대산항 ~ 용안항 국제여객 정기항로 개설 확정(’10.11)

- 국제여객 부두․터미널 건립 국비 확보(’13.1), 공사 착공(’13.12)

＜ 추진계획 ＞

❍ [단기] 항만 인지도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항만 물동량 확대

- 포트세일즈, 선․화주 워크숍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20년까

지 20만TEU 유치

- ’16년 대산항~용안항 국제여객선 첫 취항 준비

❍ [중장기] : 잉커우항 등 대중국 카페리 항로 추가 개설

-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으로 여건 성숙시 직항로 개설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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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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